
LG생활건강, 해외 기업설명회 개최

LG생활건강이 해외투자가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(IR)에 나선다.

LG생활건강은 4월6일 생활용품·화장품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최고경영자(CEO)가 직접 해외 IR을 실시한다

고 밝혔다.

조명재 사장은 4월8일부터 15일까지 미국의 뉴욕 보스턴, 샌프란시스코, LA 지역을 방문해 15차례에 걸쳐

미국의 대형 기관투자가들을 상대로 CEO가 직접 주관하는 해외 IR로드쇼를 실시할 예정이다.

2001년 4월 기업분할 당시 30.19%이던 외국인 지분율이 현재 42%까지 늘어남에 따라 CEO가 직접 해외로

나가 한국의 내수 대표주로서 회사의 경영실적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.

LG생활건강은 해외 IR을 통해 부채비율이 낮고 매년 10% 이상의 경상이익률을 실현하는 우량기업이라는

점을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알릴 방침이다.

LG생활건강은 2001년 1조1108억원의 매출액에 1065억원의 경상이익을 기록했으며 자기자본이익률(ROE)도

32%를 나타냈다.

2002년에는 1조2200억원의 매출액에 1200억원의 경상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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